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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한-후베이 물류협력 방안과 미래 전략 공유

- 한중수교 30년 기념 ｢한-후베이 물류협력 포럼｣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9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사장 유정열), 중국 후베이성 정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후베이 물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후베이성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전략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해운·항만·물류·제조 부문 

공공기관, 기업 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국 측과 중국 측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의 ‘한-후베이 무역 30년 회고와 

전망’ △류시춘 부산항만공사 중국대표부장의 ‘부산항-후베이성 물류협력 

확대방안’ 발표가 있었다. 중국 측에서는 △친준원(秦尊文) 후베이성 

일대일로 신민간경제연구원장의 ‘후베이성 14·5 물류발전 계획 및 한중 

협력’ △장용(张勇) 시노트란스후베이유한책임회사 총경리의 ‘부산-우한 근해 

컨테이너 직항노선 운영현황’ △다이광원(戴光文) 우한한오우국제물류유한회사 

회장의 ‘중국-유럽 화물열차(창장호) 운영현황’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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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KMI 원장은 “이번 포럼이 한중 양국의 공급망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간 협력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후베이성과 우한은 중국의 중삼각(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발전, 

그 중에서도 장강중류 도시권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오며 중국은 물론, 

한국으로부터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부산항과 우한 

양뤄(阳逻)항 간 강해(江海) 직항로가 개통되었고, 올해 7월에는 우한발 

중-유럽 화물열차를 활용한 ‘부산-우한-유럽’ 해상-철도 복합운송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 및 우한을 통한 제3국 진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붙임> 한-후베이 물류협력 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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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후베이 물류협력 포럼 사진 사진


